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　韓国におけるグリム童話翻訳は，崔南善が1913年 1 月から1913年 6 月ま
で通巻11号を発行した児童雑誌『붉은 져고리 5（赤いチョゴリ）』に「따님의
간곳（娘が行ったところ）」（ 1 号），「네 아오동생（四人の弟）」（ 2 号）が，同
じく崔南善が1913年 9 月から1914年10月まで通巻13号を発行した児童雑誌
『아이들보이（子供達の見るもの）』に「계집아이 슬긔（娘の知恵）」（ 2 号），






リム童話が 2 話載っており，「いばら姫」を「잠자는 공주（眠りの姫）」に，「大
盗人」を「천당 가는 길 일명 도젹왕（天堂へ行く道，又の名盗賊王）」として
載せている。次が『東明』のグリム童話である。その後は方定煥が1923年 3
月に発行した児童雑誌『어린이（子供）』に，方定煥の筆名である夢中人とい
う名で「작은 이의 일홈（小人の名前）」「개구리 왕자（蛙の王子）」「염소와 늑
대（山羊と狼）」「선물이 아닌 선물（贈り物ではない贈り物）」「막보의 이야기
（マクポの話）」を載せている。
　『東明』のグリム童話についての研究には，Choi Seok-Hee 7 ，Park Hye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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については触れておらず，『東明』のグリム童話の訳者を方定煥と看做して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学するが 3 ヶ月で退学し，1905年 1 月に帰国する。1906年 9 月再び日本に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⑵ 1923年1月28日 개고리의 王子（蛙の王子） ②蛙の王子
⑶ 1923年2月4日 바닥난 구두（底があいた靴） ③踊り切らした靴
⑷ 1923年2月11日 부레면의 音樂師（ブレメンの音楽師） ④ブレメンの音楽師





⑺ 1923年3月18日 奇男이와 玉姫（奇男と玉姫） ⑦ヨリンデとヨリンゲル





⑽ 1923年4月22日 암탉의 죽음（牝鶏の死） ⑧牝鶏の死























거미와 벼룩의 同居（蜘蛛と蚤の同居） ㉚蜘蛛と蚤
⑿










⒂ 1923年5月27日 빩안 帽子（赤帽子） ⑰赤頭巾
⒃ 1923年6月3日 十字架의 힘（十字架の力）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ら人気だった梁白華の連載小説「빨래하는 처녀（洗濯する娘）」に図 5 のよ
うな東洋画風の挿絵を描いていた。その挿絵には「心汕」というサインが
入っている。














るが，その一週間前である 1 月 7 日の18面に「童話」というサブタイトルが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◇옛날 옛적에 늙은 염소 한 마리가 잇섯습니다．이 염소에게는 새끼
가 일곱이나 되는데 제 새끼를 귀해함은 마치 사람의 어머니가 그 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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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사랑함과 족음도 다름이 업섯습니다．
◇어느 날 먹을 것이 업서젓슬 때이올시다．늙은 염소는 하는 수 업
시 어린 새끼들을 집에다 떼어노코 자긔는 홀로 수풀 사이에 먹을 것
을 차즈러 가게 되엇습니다．어린 새끼들만 집에 두고 가기가 암만해
도 맘에 꺼림하야 일곱 색기를 한 자리에 불러 안치고 말하기를
　「나는 시방 이 길로 곳장 수풀 속에 갈 터인데 너의들은 늑대를 조
심하여야 한다．나 업슬 동안에 만일 늑대란 놈이 이곳에 오면은 너
의들을 가죽도 뼈도 아니 남기고 한 입에 삼켜 버릴 것이다．또 늑대
란 놈은 옛날부터 변형 잘하기로 유명한 놈이니 까딱 잘못하면 큰일
이 날 것이다．하지만 늑대는 목소리가 쉬고 발이 검기 때문에 얼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◇어찌어찌하야 우물 잇는 곳을 다달앗습니다．내ㅅ물까지 가자면 아
즉도 멀엇슴으로 압뒤 생각업시 늑대는 그 우물턱에까지 왓습니다．
목이 말라서 꼭 죽을 지경이니까 무엇이 무엇인지 분별할 새가 업서
서 거저 물이 먹고 십흔 바람에 덥허노코 우물턱에 업드려서 그 속
을 드려다 보앗습니다．보고 잇는 동안에 어찌할 수 업시 몸이 우
물 속에 기울어지자마자 배ㅅ속에 잇는 돌맹이의 묵에에 것잡을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◇이 임검이 게신 왕성（王城）갓가이 큰 산이 잇고 그 산에는 나무
가 빽빽하게 들어박혓는데 그 중 오래 묵은 로송나무 미테 족으마
한 샘이 잇섯습니다．이 샘의 넓히는 얼마 아니되나 깁기가 한량 업
서서 옛날부터 그 물구멍이 멀리 바다로 뚤렷다고 전하야 왓섯습니다．
더군다나 그 샘은 잇다금 잇다금 물이 한거번에 공중으로 솟아 올르
기 때문에 무섭게 더운 여름이라도 그 건처만 오면 딴 세상 가탓
다 합니다．그리기 때문에 막내 공주는 여름이 되면 언제든지 그 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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　「하지만 한머니 ! 한머니 입은 웨 이러케 큽니까」
　「너를 집어 삼키랴고」
하기가 무섭게 침대에서 뛰어 내렷습니다
◇빩안 모자를 보낸 후 하도 오래 되고 또 아모리 생각해 보아도 맘
에 꺼림해서 견딀 수 업서 하다가 아버지는 만일의 무슨 일이 잇드래
도 하고 총을 가지고 작은 집까지 왓섯습니다．
◇텬하에 고약한 엿호는 어떠케 되엇스며 또 어엽브고 얌쟌하고 똑똑
한 빩안 모자는 어떠케 되엇슬가요？
◇빩안 모자는 아버지의 가삼에 안겨서 집으로 가면서 여러가지 이약
이를 햇습니다．이 말을 어머니가 들엇슬 때에는 듁엇든 자식이 새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◇그래 사내애가 능금 상자 속에 손을 너코 능금 한 개를 막 끄집
어 내랴고 할 때에 계모는 별안간 능금 상자 뚜께를 탁 덥헛습니다．
깜짝 놀라서 손을 쓱 빼니까 손목에 시퍼러케 멍이 들고 또 족음 깨
진대서 피가 흘럿습니다．
◇그걸 본 계모는 갑작이 무서운 생각이 나서 어쩔 지를 몰라 하다가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れ， 4 回繰り返しているが，底本は 4 回ともまったく同じ表現である。お
そらくドイツ語の原文もそうであろう。しかし，翻訳は同じ表現を一度も
使っていない。お腹がいっぱいで入れるところがないという表現として，
「배가 터질 지경이올시다（お腹が割けそうなところです）」「창자가 미어
질 듯 합니다（腸に穴が開きそうです）」「배가 터저 죽게요（お腹が割か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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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이와 가티 열두 왕자와 열두 공주는 새로 세 시까지 춤을 추고 놀
앗스나 그 때가 되매 구두가 모다 꾸여저 구멍이 나기 때문에 고
만 두엇습니다．그리고 또 아까 올 때와 매한가지로 다 각기 쌍쌍
이 배를 타는데 병신 무사는 이번에는 큰 공주와 가티 올랏습니다．
노질을 하야 배가 저편 언덕에 다달앗슬 때에 섭섭한 듯이 서로 붓잡
























◇그 때에 언뜻 보자니까 요술장이 한멈이 새장 하나를 가지고 어물어물 
나아가는데 그걸 본 긔남이는 빨리 쪼쳐 가서 왈칵 달려들어 가지고 온 
꼿봉오리로 새장도 때리고 또 한멈의 몸에도 대엿습니다．한멈도 형세
가 매우 급하니까 제 재조꼿 요술을 피엇지만 하나도 되지 안햇습니다．
그리하는 동안에 옥희는 그 전과 가티 아릿다운 자태로 변형이 되어 긔
남이 목아지를 훔켜쥐고 그 가슴에 얼굴을 대고 어쩔 줄을 몰랏습니다．
긔남이는 그래도 산애라 아모쪼록 마음을 진정하느라고 옥희를 꼭 껴안
고 등을 어르만지면서 잇기는 잇섯지만 그 가슴이야 어찌 옥희만 못햇슬
가．어찌 깃벗든지 웃음 반 울음 반이 석긴 떨리는 목소리로 
 　「얘 ! 옥희야 ! 이러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．」
하면서 옥희의 겨드랑에 손가락을 너코 간지럿십니다．
◇옥희도 그제서야 참으로 정신을 차려 다시 한번 긔남이의 얼굴을 치어
다 보앗을 때 두 사람의 볼택이는 한대 부텃습니다．긔남이가
　 「얘 ! 옥희야 ! 이왕이면 이 속에 가티어 잇는 새를 모다 한거번에 노
하 주고 가자」
하매 옥희가 손바닥을 치면서 찬성을 하야 두 사람은 팔을 서로 끼고서 
이 구석 저 구석으로 돌아다니면서 새라는 새는 모다 마술에 걸린 걸 풀
어 주엇습니다．
◇그 뒤 옥희와 긔남이는 세월이 흐르는 대로 꾸준히 작고작고 자라서 
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젓습니다．옥희도 긔남이와 한 가지로 양（羊） 기
르는 사람 집에서 목자（牧者） 노릇을 하는데 아츰이나 저녁이나 노상 가
티 나란히 부터 다님을 볼 때마다 그 집 주인 내외는 부러운듯 미운듯한 
표정（表情）으로 툭하면 자긔네의 젊엇슬 때 이약이를 자랑하얏다 합니
다．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원래가 눈치 빠르고 령리한 왕자이기 때문에 울고 잇는 경희를 보고 말 
업는 중에서도 모든 것을 짐작햇습니다．그리고 곳 경희의 손을 잡으면
서
　「네가 요전에 나하구 가티 춤추엇지 내가 찻는 사람은 너엿섯다．」
하고 움켜 안고서 키쓰를 햇지마는 그건 마음뿐이요 거트로는 젊쟌케 례
를 띠고 경희의 두 손만 마주 잡고 잇섯습니다．
（もとから気がきいて賢い王子であるため泣いている慶姫（韓国式の女の
名前）を見て，話がない中ですべてのことに見当がつきました。そして，















　『東明』は，創刊日である1922年 9 月 3 日発行分だけが全24面で，その後
は全20面で構成しており， 1 面は表紙， 2 面は広告， 3 面から11面または
12面までは時事論説および記事，12面または13面から18面までが時事とは
関係ない堅くない読み物，そして，19面と20面は広告を載せている。この






가뎡의 북두셩（子供は家庭の北斗星）」が載っており， 9 月10日17面に「어
떠케 하면 형제간 싸움을 안케할가 ?（どうしたら兄弟間の喧嘩を防げる
か）」， 9 月17日16面に「말을 아니듯는 요새 아이（言うことを聞かないこの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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　　Choi，Seok-Hee（1996）: Zur Rezeption der Grimmschen Märchen in Korea. In: Jahrbuch 
der Brüder Grimm-Gesellschaft VI，pp．105―126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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　　　　　　　　（2013）「ʻ 小説家 ʼ 方定煥と近代短編小説の二つの系譜」『児童青少年文
学研究』13，ソウル：韓国児童青少年文学学会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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